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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를 바라며

괌전재료과 공업연구관 박좀옥

우리는 진리족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진리가 早엇인 

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, 진리는 평범햔 곳에서 평범햔 

盐속에 있다고 깨달믐믈 얻는 '모든 성인들은 말하■고 

있다 그러나 모든 중샌들쯘 진리는 매무 어 렵고 짜다 

로운 것으로 할고 있다 그러나 진리는 어려운 것은 

결코 아니다,

모리의 사 자쳬升 진리이다 배고포면 밥 먹고, 잠 

오면 잠자는 것 그 자쳬升 진리이다 그러나 이 말이 

무엇믈 뜻하고 어떻게 皆*고 하는지를 생각하기 전 

베 내 앞에 부디치는 문계를 해결하느라고 /肯히 

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當이다

사람은 누구나 몰 때에 빈손으生 왔고 갈 때도 빈 

손으로 간다는 사실믈 모르는 사람은 없믈 것이다 그 

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살아가고 있다 죽 

믐이 임박해서 새삼스러 실감■하게 되기 전科지는 이 

엄연한 진리를 망각 속에 묻어둔 채로 지낸다 내가 

좋아하■고 아끼는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고 데려 

갈 수 없믐믈 할지만 그래도 아끼고 집촤하고 목말라 

하면서 살아升고 있는 것이 오리 盐이다

마치 어돔이 오면 다 버려 두고 뿔뿔이 흩어질 텐 

데 하루 좁일 땅밋기 집짓기에 열죿外는 소香장난疏 

는 아이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이러햔 사 

실믈 잘 알면서도。陽다응하면서 손꼽놀이를 하고 

있다 이것은 하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升지 

이다 할면서 실천하지 首는 것은 무지만도 못하는 것 

이다 할지 못하는 것은 할면은 고칠 추 있지만 할고 

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습이 되어 고치기升 

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믐은 독이라고 말캰 

다, 결코 같이 갈 수 없믐믈 알면서 끝■外지 놓아주지 

않는 것은 중생들의 어리석믐이다, 우리는 어려서부 

터 이러캰 소斜믈 키워왔다

소우미 참 뜻은 '한시적인 관리히지 염원한 소品랸 

없는 것이다 또 소备한다는 것은 소비한다는 것과 다 

르지 苗다는 것믈 알고 있다 소帰란 소비챨 때에 비 

로소 톽인되는 성질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

돌고 도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平 것도 없다 그것 

은 자연의 법최이요 진리다 그러기에 일쳬 만폴은 서 

로 먹어지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바꿔 竺며 햔마믐 

캰 몸으로 돌아升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현의 섭리 

요 진리 그 자쳬인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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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내 뮥신 내 개산 내 사랑」내 자식믈 내 것 

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면 거기 엔 너, 나의 대럽과 투 

쟁만이 있는 것처럼 보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에 대 

햔 무지요 자현법최에 대캰 어리석믐이 낳은 결과일 

뿌이다 일쳬 만골은 이렇게 서로 맞罰서 돌아外고 

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罟이 흐르듯이 채워지면 비 

워야 하고 비오면 채워진다 내가 놓으면 상대升 살고 

참대가 놓으면 내게 또 채워지는 것과 같다, 픊임없이 

주고받는 곰샌 • 공용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

자련의 법최이요 도리이다, 거기엔 갈등도 투쟁도 괴 

로뭄도 없다 편안하이 있믈 뿐이다 비毕면 채워지고 

또 비■오면 또 채워지는데, 주면 받게되고 또 받게 되 

면 利야 되는데 거기에 早슨 배지줎지 찰 게 남게 

는가:

■니가- 있기 때문에 소帰욕이 생긴다 '나■■升 있다는 

생가이 굳으면 굳믈中록:■나'하는 존재에 대햔 불안은 

더 커진다 그래서 족믐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뵌다.

'나의 것에 대햔 집■착이 감할中록 내 것이 없는데 

대캰 불얀 또캰 더 커질 수밖페 없다 그래서 어떻게 

하든 돈은 벌고 보는 것■ 헨력은 잡고 보는 것■ 자리는 

앉고 보는 것이라며 소斜 집착햔다 모리들 대부분 

이 그렇다 그러나 개중明는 '나', '나의 것으로부터 

벗어난 아니면 적어도 그것들에 집■착中지 않는 사람 

들이 간혹 있다는 것믈 오리는 안다 이른바 早소유를 

실천하는 줎샌들이다 그런 이들의 남다른 특징은 매 

사게 걸림이 퍽고 한결 자유로워 보인다는 점이다 내 

것이라는 집착믈 버리고 早소우를 하게 되면 때사게 

걸림이 없、어진다

'나: '나의 것믈 배지줎지■하는 마믐이 자리智고 있 

는 햔 우리들 자신은 결코 자유로물 수外 없다, 존재 

와 소帰라는 이름의 감목게 꼼꼼 갇힌 꼴이기 때문이 

다, 결곡 牛리는 자异를 팔中서 대신 소유욕 즉 나의 

모습, 나의 명예 • 전위 • 개산 따위를 사들이고 하는 

견계동皆이 퇸 것이다

이것은 모리外사회에서 배운 알믐알이인 지식으로 

생긴 현삼이다, 이러햔 현삼은 중생들믈 지배하는 盐 

의 기억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칸 

지혜란 汗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마치 平리가 죽으면 

이러한 지혜와 몸동이는 자련으로 돌아가고 아무 것 

도 없다는 것믈 毕리는 알고 있다, 알면서도 내 것이 

라는 소유묙레 芋겨서 살고 있다

그러나 삶믈 萱고 있는 중에서도 오诃가 마음믈 비 

毕면 아平 것도 없는 사태인 것 걑으면서도 早엇인가 

号 차있는 삼태를 우리는 느낀다 이러한 마믐상태를 

空하다라고 말햔다 그러나 공하다라고 말하는 升우 

뎨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참조되고 있다는 ■卄실믈 아 

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그러나 이것믈 깊이 생각해 

보면 할 수升 있다 이것은 우리升 皆年는 사회에서 

배웠던 할믐할믐빈 지식이 아니라 본래 升지고 있는 

지혜이다

여기에서 말하는 참 지혜 란 '본래부터 나라고 내세 

물 것이 없다-는 사실믈 깨닫는 것이다, 이러햔 지혜 

와 삼반되는 것믈 불교에서는 어리석믐이라고 말한다, 

어리석믐이란 ■皆질과 뮥신은 괼경 멸하고 말 것이라 

는 사실믈 망과爵고 있다는 사실이다

부처님꼐서는 일찍이 졔법平아《諸法無我）, 즉 인 

연 소산의 현상계에선 실췌로서의 '나'란 것이 없다 

고 하셨다 누구라도 ' 나-라는 데 집차하지 费는다면 

그야말로 걸림 없는 자吊를 만끽찰 命 있게 될 것이 

다, 그벤데 문계는 엄연히 있는 것믈 어떻게 없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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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느냐는 반문에 있다 살믈 포집으면 부명히 아포고 

사랑하는 사감이 떠나면 슬프고 개산믈 잃으면 괴로 

운 것이 모리의 为이 아니던死 그러나 그것은 중생적 

빈 생각일 뿐 하나님이나 부쳐님이 설가하신 참 진리 

와는 거리升。陶히 멀다는 것믈 오리는 알아야 햔다, 

부처님꼐서는 이것믈 허삼히요 꿈이요 罟거품이라고 

가르치고 있다

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 ' 나-라는 생각, 

'나믜 것'이라는 집翟 버려야 햔다 毕리 마음족 

레 4 차있는 자만심，애州 소우묙믈 비워 보면 비워 

진 마음에 대신 平엇이 生아오는지를 보라, 마음믈 비 

毕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빈 마믐족에는 

早엇인가 채워지기 마련이다 텅 비워야: 새로芒 것으 

로 가득 채물 中 있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

그래서 요즘은 마믐믈 비모고 살라 라고 햔다 마 

믐믈 비운다는 것은 마믐믈 없핸다는 것과 같다 마믐 

이란 모리升 태어나서 지금用기 찰아혼 结의 기억이 

라고 캰다 이 结의 기석믈 없애는 것이 마用믈 비毕 

는 것이다 마믐믈 빈내로 참으면서 억눌러 :가라앉히 

는 것이 아니라 마믐족에 있는 结의 기억들믈 퍼내는 

것이다 억눌려 있는 마晤은 어떠햔 조건이 주斗지면 

다시 일어날 추 있기 패문이다

우리의 마陽은 益의 기억으루:가득 차 있기 때문레 

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넘쳐 흘러버린다 口用믈 턴 비 

워버리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대로 간직 찰 수 

있지 않겠는外, 마믐믈 비우면 삶 좌쳬升 새로워지고 

매4레 의혹이 없어지며 활기찬 생활믈 할 命 있다,

이러햔 ■斗실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

이 몸으로 쳬득해야 햔다, 복잡한 세사믈 萱고 있는 

毕리는 오리가 早엇믈 위해서 이렇게 아뭉다뭉하고 

萱고 있는가 깊이 샌갸해 보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샌 

갸이 들 때에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죽으면 어 

디로 갈 것인가를 샌갹해 볼 문계이다

오리 기술표준원 식구들은 상■하 모든 직위를 떠나 

서 모든사감이 생가해 봐야 할 것이다 ■■나'라는 존개 

는 영원히 ■■나'라는 것믈 잊지 말고 함산 내가 누구인 

升를 주시하면서 참 지혜 란 무엇믈 의미하는 7^ 마 

믐속에 새기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믐에서 이 글믈 몰 

림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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